
 

 

예수님이 눈먼 소경인 바르티매오를 치유하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다. 세상을 세속의 눈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을 묵상 할 수 있다.  

 

사실 깊이 묵상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앙의 눈과 입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의 눈이라는 묵상 

주제보다, 소경 바르티매오의 모습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온다. 얼마나 간절했었을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현실과 

더불어 그는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다. 그에게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젼은 없었다.  

절망, 비관, 낙담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만이 그의 삶을 가득채웠을 뿐이다. 이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비젼이 생겨난 것이다.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인생 설계가 시작되는 

고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부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간절했던 그의 소망을 간략한 기도로 표현한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그의 외침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시끄럽다고 

구박을 한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더 간절히 외친다. 이러한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치유의 행동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여기서만큼은 

바르티매오의 믿음만을 말씀하신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비젼을 가져야 한다. 바르티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비젼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도 신앙의 비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비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향한 비젼을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 바르티매오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되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 :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천  전 승진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0/16 부터 10/27 까지 여정으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님이 안계신 동안에는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상준 마이클 형제님 10/20 (화) 2 주간 여정으로 한국에 갑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히 다녀 오십시요.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이 좋지못해 앞으로 한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조경자 율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정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 년 10 월 31 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성탄 성가 연습  

• 11 월 1 일부터 교중 미사후 오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       제; “다시 볼 수있게…  ”  “연중 제 30 주일 “     2009 년 10 월 25 일 

복음 묵상;  [마르 10,46-52] [예레 31,7-9] [히브 5,1-6] 



 
 
 

    
 
 
46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48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50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51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흐른다.” ♡        (류영국) 

 

      

 

    
 

 

만남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만남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물은 합치려는 의지로 흐른다.  

돌부리에서, 가랑잎 틈새에서 스며 나온 물은  

흐르다가 바윗등이 줄기를 갈라놓으면  

옆으로 비켜서 만나고  

둑을 쌓아 막으면 틈새로 새어 나와 다시 만난다.  

그렇게 만나고 합쳐서 강이 되어 흐르고  

강물은 다시 합쳐 바다에서 하나로 된다.  

 

물소리는 서로가 그리워서 울부짖는 외침이다.  

그리움 끝에 만난 물줄기인지라 포구에 다 와서는  

웃음 짓는 만월을 띄우고 흐른다.  

 

물의 여정은 하나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나뭇가지는 자라면서 갈라지지만 물은 갈수록 합쳐진다.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 사탕;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 

 

 [마르 10,46-52] 


